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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술과 산업 발전은 타국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의 발전 상황에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체재 하는 동안 제 손자의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손부는 미국 밖으로 처음 나가 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막연한 상상 만을 갖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 손부가 보는 것 마다 또 경험하는 것 마다 놀라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한국이 개발 도상국이나 미개발 국가인 것으로 기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인 서울의 지하철망은 말할 것도 없고 초고속으로 달리는  KTX  가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그녀는 열려진 입을 다물 줄 몰라 했습니다.

KTX는 시속 300KM로 달리지만 자기부상 원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기차의 바퀴가 철로를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전에 듣던 덜크덩 덜크덩 소리가 전혀 없이 조용한 물이 흐르듯 미꿀어져 가는 고속 열차입니다. 기차안에 설치된 모나터에 나타나는 속도는 최고 시간 당 305 KM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을 관광하면서 제 손부는 대한민국이 세계문화의 첨단에 서있는 멋진 나라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있어서 세계의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특히 밀레니업 세대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전진의욕을 잃은 것 같아서 나리를 이 정도로 끌어온 기성 세대의 기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발전의 주역은 기성세대이고 그들이 쉬지 않고 노력한 열의의 덕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진하는 열의를 잃으면 도전의식을 잃게 마련이고 생활이 지루해지며 몸과 마음이 게을러 집니다.


한 때 미국에서는 여성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수잔 비 앤토니 (Susan B. Anthony) 와 엘리지베스 케이디  스탠튼 (Elizabeth Cady Stanton) 같은 용감한 여권 운동가들의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여성도 투표를 하게 되었고 로자 팍스 (Rosa Parks)와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 같은 흑인 인권 운동가의 투쟁 덕으로 흑백 간의 동등권도 성취되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대대적인 투쟁을 요하는 인권 차별 현상은 자취를 감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일반 시민들은 사회적 도전 꺼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긴장이 없어지고 도전의식이 없어지면 사는 것이 지루해 집니다. 지루함이 심해지면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 같은 자극제가 필요하게 되어, 일하는 보람을 추구하는 대신 도박이나 비디오 게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 도처에서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도 생의 무료에서 탈출하고 싶은 동기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전진하지 안으면 쓸어집니다.. 미국이나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 전진의욕이 약화된듯한 현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성 노조의 과도한 시위나 대기업의 직원들이 기업 총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도 서울의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위자 본인들은 그들대로 강력한 동기를 내놓을 수 있겠지만 발전된 한국의 기업현황이 지루해서 일종의 자극이 필요한 해동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
